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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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이 땅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.
아기 예수는 어느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 거친 천에 싸여 구유에 눕혀졌습니다.
우리의 구원자는 그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,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.
이 땅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, 그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려고, 그처럼 예수님은 ‘지극히 작은 자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.
하지만 그 낮고 천한 자리에,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아기 예수에게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. 
목자들도 오고, 박사들도 오고… 오늘의 우리도 그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.
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.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.
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.
“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”
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배고픈 사람을 먹일 때… 목마른 사람을 마시울 때…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할 때… 헐벗은 사람을 입힐 때… 병든 사람을 돌봐줄 때…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갈 때…
그것을 곧 주님께 한 일로 간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.
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‘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’이라 하십니다.
오늘 교회학교 성탄성극에서 보았던 것처럼,
우리가 주님께 이르는 길에 내 주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눠주는 선물은
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놓일 우리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.
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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